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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초등학생 399명과 한국 초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중국과 한국 초등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 스트레스, 학생-교사의 관계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중국과 

한국 간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 스트레스, 학생-교사의 관계 및 주관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

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와 학생-교사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첫째, 민주적 양육방식, 권위주의적 양육방식,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 

학생-교사 관계는 중국이 한국보다 높았고 허용적 양육방식은 한국이 중국보다 높았다. 둘째, 중국 초등학생이 지각

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한국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학생-교사 관계가 유의한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왔다. 중국과 한국 초등학

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스트레스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학생-교사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학생-교사 관계는 증가된 스트레스로 인해 초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

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학생의 관계적 측면에

서 초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상담 방법을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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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과 중국은 같은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에 속하지만 국가 간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에 문화, 정치, 경제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그 외에도 교육제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중국은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하

여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교육열을 가지게 되었고 자녀교육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현상이 나타나

게 되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자녀출산에 대한 제한이 없어 대부분 가정에서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지만 자녀의 수는 감소하고 있어 한국 역시 교육열이 높은 추세이다(심정희, 2015). 또한 한

국 초등학교의 경우 학업평가 방식에서 일제고사가 폐지되고 절대평가 방식이 일반화되어 중고등학

생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가 적은 반면, 중국 초등학교에서는 여전히 시험제도를 실시하는 교육정책

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은 모두 학업을 중시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고 

경쟁중심의 문화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공존하는 두 나라의 

교육과 문화 중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부모의 양육방식, 스트레스, 그리고 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학생-교사의 관계이다. 

2012년 제66차 유엔(UN) 총회는 인류가 21세기에 직면한 최대의 생존 도전은 오염, 전쟁, 그리

고 전염병이 아니라 행복감이 낮은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UN) 총회는 매년 3월 20

일을 국제 행복의 날로 정하기로 하였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전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유엔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이후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특히 학업적 

스트레스가 높은 한국과 중국과 같은 동북 아시아 학생들의 행복감에 주목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김의연, 박영신, 김의철, 2013; 김의연, 유효숙, 2018; Houri, Nam, Choe, Min & Matsumoto, 

2012). 행복은 심리학 분야에서 주로 주관적 안녕감(subjecitve well-being) 변인을 통해 연구되었는

데  행복한 사람은 평소 긍정적 정서를 많이 느끼며 부정적 정서를 적게 느끼기 때문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본다(서은국, 구재선, 2011). 

실제로  2007년 중국 북경대학교 아동청소년 연구소에서 발표한 ‘학생 자살 현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약 1.5만 명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자살을 생각해본 적 있다'고 답한 학생의 

비율은 6.5%였다(邱雯婷，冯维, 2009). 한국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현재 아동·청
소년의 행복감의 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염유식 교수팀이 발표한 

‘2016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82점으로 조사 대상인 OECD 회원국 22개국 중에 가운데 가장 낮았다(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6). 이에 따라 중국, 한국 모두 청소년의 행복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주관적 안녕감, 즉 행복감은 청소년의 전반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긍정적 정서 요인이다. 행복감이 높은 아동은 학교과제수행 정도가 높고(Hoggard, 2005) 



중국과 한국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351

또래관계도 좋다는 결과가 있다(김영은, 2009).  반면 낮은 행복감은 청소년의 발달에 좋지 않은 영

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격 형성 과정을 저해할 수 있다(이상록, 김은경, 윤희선, 2015). 또

한 낮은 행복감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수미, 2011; 허지영, 2008). 

특히 초등학생의 행복감은 자아존중감과 중요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은, 2009). 

또한 행복감은 청소년이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자신감인 자아효능감과 내적통제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신원, 2007; 허지영, 2008).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행복감, 

즉 주관적 안녕감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경우 가정, 학교, 사회 등 외부적 요인과 심리, 성격 등 

내부적 요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가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송영이, 2011). 초등학생은 청소년과 성인과 비교하여 환경에 보다 의존

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둘러싼 가정환경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하다(박영숙, 김종우, 이상원, 

2010; 심향순, 여상인, 2004). 그 중에서도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가 앞으로 어떤 성격을 형성하는

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정욱, 김재호, 2018; 함미영, 김희영, 전미순, 

2007).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보고서(2016)에 따르면 청소년의 가정 경제 수준이 좋더라도 어머

니와 관계가 나쁘면 청소년 중 49%만 행복하다고 답했지만, 관계가 좋으면 81%가 행복하다고 응답

하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행복의 조건으로 돈(4%)보다 화목한 가정(37%)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

과를 통해 행복감이 부모 요인과 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도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부모 요인이 자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을 다양하게 확인하였다(김

복인, 이인수, 2013; 김수희, 이수, 2018; 서종수, 2017; 郭明佳, 刘儒德, 甄瑞, 牟晓红, 庄鸿娟, 

2017; 胡洁, 姬天舒, 冯凤莲, 2002). 김복인과 이인수(2013)는 부모의 공감이 자녀의 행복감을 증

진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서종수(2017)는 부모애착이 자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하였다. 또한 김수희와 이숙(2018)은 부모관심도와 부모돌봄인식이 자녀의 행복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郭明佳 외(2017)는 부모애착과 주관적 행복감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이해는 자녀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자녀가 가정을 떠난 이후에도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胡洁, 姬天舒, 冯凤莲, 2002).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행복감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은 다양

한 관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이은진(2011)은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들이 부모의 돌봄을 높게 지

각하고 어머니의 과보호는 낮게 지각할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그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

구결과도 있다(김원정, 2009; 김영선, 이숙, 2014). 또한 신명덕(2007)은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들

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긍정적이면 행복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강광연과 전제상(2018)은 초

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지각한 주양육자의 양육태도가 그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



352  아시아교육연구 20권 2호

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인식한 부모의 양육방식이 이들의 주관

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최근 들어 양육방식 자체가 직접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양육방식이 자녀의 

개인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주어 안녕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김정민, 

이유리, 2010; 정은선, 조한익, 2009; 지선례, 2018). 정은선과 조한익(2009)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사이에서 강인성이 매개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김정민과 이유리(2010)는 

부모-자녀의사소통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 지선례

(2018)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행복감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였다.

이와 같이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이 양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매개변인 중에서 본 연구자가 주목한 변인은 자녀의 스트레스 수준이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으며(김남정, 임영식, 

2012; 김연화, 2010; 신성철, 신연희, 송희원, 2018; 임세준, 이윤영, 2018; 傅俏俏, 叶宝娟 & 温忠
麟. 2012;  曾岑莉, 2016; 任木千子, 2016), 이러한 스트레스가 부모의 양육방식과 관련된다는 연

구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신현균, 2009; 유양, 박인숙, 2010; 이은희, 최태산, 서미정, 2000; 廖红, 

2015; 张筱妤, 2015).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경우 이들의 행복감이 낮아지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김연화, 2010; 심우엽, 2013; 심우엽, 2014; ; 傅俏俏, 叶
宝娟 & 温忠麟, 2012; 钟茜莎, 2016). 특히 본 연구에서의 설문자료를 수집한 중국 선전시의 경우

에도 罗桃兰(2005)의 연구에 따르면, 선전시 초등학생은 ‘파괴적 성향, 충동적 성향, 과민 성향, 사

람들에 대한 초조’의 네 가지 영역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학업불안, 자기 비난 경향이 많은 것

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이러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부모의 양육방

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스트레스간의 관련성 및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련성을 통해서 스

트레스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부모의 양육방식과 스트레스의 관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보면 주로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정신건강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주

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초등학생의 부모는 자녀에 대해 

엄격하고 높은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아이가 잘못했을 때 처벌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廖红, 2015). 한국의 연구 결과도 중국과 비슷하였으며, 부모-자녀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우울 및 자살 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근영, 최수찬, 공정석, 2011; 최인재, 2010). 이러

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부모의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스트레스 간의 접한 관련성을 가정할 수 있다. 

이어서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다. 스트레스 수준

이 높으면 행복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연화, 2010;  심우엽, 2013; 심우엽, 2014 傅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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俏, 叶宝娟 & 温忠麟, 2012; 钟茜莎, 2016). 김연화(2010)는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심우엽(2013)은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행복감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또

한 초등학생의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심우엽, 2014). 傅俏俏 외(2012)는 

스트레스성 생활사건이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학업적인 스트

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유의한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钟茜莎, 2016). 이러한 영향관계를 참조하

여,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매개한다는 

모형을 가정할 수 있다.

한편,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외부적 변인이 조절작용을 한다는 선

행연구가 있다. 예를 들어, 정서지능, 탄력성, 사회적지지, 자기자비와 같은 변인들이 스트레스가 행

복감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에서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서현주, 최형아, 2017; 조혜정, 2013; 

尚晶晶, 2017; 姜晓文, 姜媛, 田丽, & 方平, 2018). 청소년은 학교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기 때문

에 교사와 또래에게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교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

지는 것으로 확인된 연구결과가 있다(김요셉, 김성천 & 유서구, 2011). 교사는 부모 외에 청소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며, 청소년에게 의미 있는 타자로 간주된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Hamre,  

Pianta, 2001; Howes, Hamilton & Matheson, 1994; Pianta, Nimetz & Bennett, 1997)에서 학생

-교사관계는 초등학생의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학생-교사 

관계는 학업성취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김남희, 김종백, 2011). 따라서 학생-

교사 관계가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방식, 스트레스, 학생-교사 관계 및 주관적 안녕감은 서

로 긴 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본 연구는 중국과 한국의부모의 양육방식

이 스트레스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학생-교사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

펴보고자 한다. 아동은 부모 및 교사와 긴 한 관계를 가지게 되며, 부모와 교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난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처음으로 학교에 다니고 생소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쉽게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모와 교사는 자녀의 매우 중요한 후원자가 된다. 또한 최근에 중·고등

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조차도 높은 스트레스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중국과 한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부모의 양육방식과 스트레스 및 학생-교사의 관계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중국과 한국 초

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과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생-교사 관계가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해보려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한 부모의 양육방식, 스트레스, 학생-교사의 관계 및 주관적 안녕감과 같은 

연구변인이 중국과 한국학생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또한 이러한 변인의 관계들이 두 국가 간에 차

이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은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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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국가 간 서로 다른 독특한 문화, 교육제도, 생활양식을 갖고 있어 일부 연구자들은 두 국가 

사이의 심리적 변인의 차이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두 국가 사이에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Lai et al., 2015; Lee, Yi, Walker & Spence, 2017)과 스트레스(Kim, Won, Liu, Liu & 

Kitanishi, 1997; Wei, Ku, Russel, Mallinckrodt & Liao, 2008)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과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두 국가의 학생들 사이에 

이들이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교사-학생의 관계에서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두 국가는 자녀수 제한 등에 있어서 제도적 차이를 보여 이러한 차이가 부모의 양육방식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평가방식과 같은 교육제도에서의 차이 역시 부모의 양육방식과 맞물

려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두 국가 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등(김은주, 2018) 교사-학생 간 관계가 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

여 본 연구에서 주목한 변인의 관계가 두 국가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앞서 진술된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중국과 한국 초등학생의 부모의 양육방식,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 및 학생-교사의 

관계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중국과 한국 초등학생의 부모 양육방식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학생-교사 애착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차이가 있는가?

[그림 1] 부모의 양육방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학생-교사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연구모형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편의표집을 사용하여 중국 선전시에 있는 5학년과 6학년 초등학생과 한국 경기도 

신도시 지역의 5학년과 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경기도 신도시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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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현재 중국에서 신속하게 성장발전하고 있는 선전시를 선택하여 설문을 진

행하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 5학년은 52.9%, 6학년은 47.1%이고 남학생은 48.9%, 여학생은 

51.1%이다. 한국의 경우, 5학년과 6학년 학생이 각각 50%이고 남학생은 49.8%, 여학생은 50.2%를 

차지하였다. 중국 선전시 4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협조아래 2018년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컴퓨터실에서 학생을 지도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를 통하여 설문을 진행하였고 수집

된 420개 자료 중에서 무작위 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99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 경기도 지역 3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협조

아래 2018년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설문을 진행하였고 수집된 408부의 자료 중에서 무작위 

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여 최종 400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4개의 척도를 사용하여 심리적 변인을 측정하였다. 4가지의 주요변인

을 측정하는 검사도구의 경우 한국과 중국에서 교차 타당화를 거친 검사도구가 존재하지 않아 중국

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경우 한국어 척도를 모두 중국어로 번안한 후 중국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교육

심리·상담 전공 이중언어 박사학생의 검토를 거쳐 사용하였다. 설문을 실시하기 전에 중국 초등학생 

10명에게 모의 설문을 실시한 후 문항의 난이도를 확인하였고 혼동의 여지가 있는 문항의 경우 재수

정하였다. 

1) 주관적 안녕감 척도

초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개발한 단축형 행복 척도

(COMOSWB)를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했다. 이 척도는 주관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삶의 만족감, 긍정 및 부정 정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으며,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삶의 

만족감 척도들은 3문항으로 ‘개인적’(성취, 성격 등), ‘관계적’(가족, 친구 등), ‘집단적’(학교, 학원, 

동아리 등) 측면에서의 만족감을 측정한다. 나머지 6개 문항은 긍정적 정서 3문항과 부정적 정서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예, 성취, 성격 등)에 대해서 만족한

다.”(삶의 만족감), “즐거운”(긍정적 정서), “짜증나는”(부정적 정서) 등의 문항이 있다. Likert 척도

의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주관적 안녕감의 총점은 삶의 만족감과 긍정적 정서의 합에서 

부정적 정서의 점수를 빼서 산출하였다. 따라서 총점이 높을수록 그 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관적 안녕감의 신뢰도는 .875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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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의 양육방식 척도

부모의 양육방식은 Buri(1991)가 개발한 부모양육태도 척도(Parental Authority Questionnaire: 

PA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이현주, 강민희(2008)가 한국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양상을 보기 위해서 Buri의 척도를 청소년용으로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이다. Buri가 개발한 척도는 

Baumrind(1967)의 부모양육태도 이론을 토대로 부모의 양육방식을 3가지 하위유형, 즉 '민주적

(authoritative) 양육태도', '허용적(permissive) 양육태도',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양육태도'로 구

분하여 측정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내가 가족 내의 규칙과 규제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대화로 풀어

가려고 하신다.”(민주적 양육태도),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할 때 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즉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신다.”(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부모가 내 의견이 당신과 맞지 않더라도 내

가 스스로 결정하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허용적 양육태도) 등이다. 3개 하위척도

가 각 10문항씩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의 양육태도의 신뢰도는 민주적 양육태도의 경우 .843이고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의 신뢰도는 

.717이고 허용적 양육태도의 신뢰도는 .761이었다. 

3) 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일상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미현과 유안진(1995)

이 개발한‘한국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부모영역, 가정환경영역, 학

업영역, 친구영역, 교사학교영역, 주변환경 영역 6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며 총 42개 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문항의 피로도를 줄이고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양육방식 및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교사학교영역과 주변환경 영역에 속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영역에 대해 모두 

29개 문항으로 본 연구의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엄마나 아빠가 내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

해주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부모영역), “가족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

를 받는다”(가정환경영역),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친구영역), “시험을 

잘 못 보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학업영역) 등 문항들이 있다.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49이었다. 

4) 학생-교사 관계 척도

초등학생이 지각한 학생-교사 관계가 어떤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김종백과 김남희(2009)가 개발

한 학생-교사 애착관계도구(STAR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Kennedy(2004)의 애착이론

(attachment theory)을 토대로 하여 수업을 포함한 교육적인 상황에서 학생-교사 간의 관계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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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도구이다. 이 척도는 신뢰성, 수용성, 민감성, 접근 가능성의 4개 하위영역을 포함하며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은 내가 앞으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믿으신다.”(신뢰

성), “선생님은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이해할 때까지 몇 번이라도 다시 설명해주신다.”(수용

성). “선생님은 수업내용을 내가 알아듣기 쉽게 잘 정리해서 설명해주신다.”(민감성), “선생님은 내

가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보충해주신다.”(접근 가능성) 등 문항이 있다.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이 교사를 신뢰로운 존재로 인식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잘 수용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요구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다가가기 쉬운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신뢰도(Cronbach's α)는 .875이었고 하위영역인 신뢰성은 

.758, 수용성은 .713, 민감성은 .666, 접근 가능성은 .580이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21.0과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검

증을 위해 Cronbach's α의 내적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전체 변인의 기술통계와 변인간의 관

계를 살펴보고자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여 중국과 

한국 초등학생의 부모 양육방식,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 학생-교사 관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넷째,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Hayes(2017)의 PROCESS model 14를 적용하여 중국과 

한국 초등학생의 학생-교사 관계가 부모 양육방식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조절하는지, 즉 조절된 매개효과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주요 변인의 상관계수는 아래의 <표 1>에 제시하였고 같은 표에 기술통계를 제시하였다. 아래 

<표 1>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주관적 안녕감과 민주적 양육(r=.412, p<.01), 허용적 양육(r=.230, 

p<.01)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주관적 안녕감과 권위주의적 양육(r=-.179, p<.01)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주관적 안녕감과 스트레스(r=-.327, p<.01)는 유의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스

트레스와 각 양육방식의 관계를 보면, 민주적 양육방식(r=-.210, p<.01), 허용적 양육방식(r=-.197, 

p<.01)과 부적상관이 나타났으나, 권위주의적 양육방식(r=.201, p<.01)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스트

레스가 학생-교사 관계(r=-.135, p<.01)과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주관적 안녕감과 학생-교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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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05, p<.01)은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표 1>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및 기술 통계

　 주관적 안녕감 민주적 양육
권위주의적 

양육
허용적 양육 스트레스

학생-교사
관계

주관적 안녕감 1    .412**    -.179**    .230**    -.327**     .405**

민주적 양육 　.318** 1    -.050     .591**    -.210**     .473**

권위주의적 양육 　-.280** 　-.120* 1   -.022     .201**    -.025

허용적 양육 　.199** 　.642** 　-.100* 1    -.197**     .271**

스트레스 　-.583** 　-.346** 　.455** 　-.285** 1    -.135**

학생-교사관계 　.381** 　.330** 　-.026 　.196** 　-.180** 1

평균(중국/한국) 18.65/18.63 37.47/36.38 29.60/23.84 30.29/31.43 70.16/44.42 46.13/41.58

표준편차
(중국/한국)

6.56/6.31 7.63/6.88 6.74/6.56 6.98/5.69 20.32/13.46 6.96/7.13

* 우측상단은 중국, 좌측하단은 한국의 변인 간 상관관계를 보여줌.  *p<.05, **p< .01

한국의 경우, 주관적 안녕감은 민주적 양육(r=.318, p<.01), 허용적 양육(r=.199, p<.01), 학생-교

사관계(r=.381, p<.01)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권위주의적 양육(r=-.280, p<.01)과 스트레스

와(r=-583, p<.01)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민주적 양육은 권위주의적 양육(r=-.120, p<.05)

과 스트레스와(r=-.346, p<.01)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허용적 양육(r=.642, p<.01)과 학생-

교사관계(r=.330, p<.01)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권위주의적 양육은 허용적 양육과 유의한 

부적상관(r=-.100, p<.05)을 보였고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정적상관(r=.455, p<.01)을 보였다. 허용

적 양육은 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상관(r=-.285, p<.01)을 보였고 학생-교사관계(r=.196, p<.01)과

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스트레스는 학생-교사관계(r=-.180, p<.01)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2. 중국과 한국의 양육방식,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 학생-교사 관계의 차이

중국과 한국의 각 측정변인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양육방식,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 학생-

교사 관계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중국과 한국에서 주관

적 안녕감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적 양육방식(t=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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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권위주의적 양육방식(t=12.257, p<.001), 스트레스(t=21.109, p<.001), 학생-교사관계

(t=9.128, p<.001)는 중국이 한국보다 높았다. 허용적 양육방식(t=-2.545, p<.05)은 중국이 한국보다 

낮았다. 주관적 안녕감은 중국과 한국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외에 학년의 경우(t=-.814)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고 성별의 경우(t=.248)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국적에 따른 각 측정변인의 차이

중국 한국
t Cohen’s d

M SD M SD

민주적 양육방식 37.47 7.63 36.38 6.88 2.12* .15*

권위주의적 양육방식 29.60 6.74 23.84 6.56 12.25*** .86***

허용적 양육방식 30.29 6.98 31.43 5.69 -2.54* .18*

스트레스 70.16 20.32 44.42 13.46 21.10*** 1.49***

주관적 안녕감 18.65 6.56 18.63 6.31 .04 .01

학생-교사관계 46.13 6.96 41.58 7.13 9.128** .64**

 *p<.05, **p< .01, ***p< .001

3. 중국과 한국의 양육방식과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생-교

사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양육방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학생-교사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

고자 하고 또한 부모의 양육방식은 세 유형이 포함되어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각각의 유형이 해당

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표 3>, <표 4>,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국의 경우 첫째, 먼저 

독립변인인 민주적 양육방식이 매개변인인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193, t=-4.277, p<.001). 다음으로는 독립변인인 민주적 양육방식이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

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236, t=5.052, p<.001). 조절변인인 학생-교사관계

가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371, t=5.247, p<.001). 

매개변인인 스트레스와 조절변인인 학생-교사 관계가 상호작용하여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B=.209, t=2.492, p<.05). 이는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B=-.263, t=5.801, p<.001) 학생-교사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첫째, 먼저 독립변인인 민주적 양육방식이 매개변인인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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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676, t=-7.348, p<.001). 다음으로는 독립변인인 민주적 양육방식이 종

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변인인 학생-교

사 관계가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개변인

인 스트레스와 조절변인인 학생-교사 관계가 상호작용하여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B=.007, t=2.608, p<.01). 이는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B=-.506, t=4.912, p<.001) 학생-교사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

과 한국의 민주적 양육방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학생-교사관계의 조절된 매개

효과는 차이가 있었다. 

<표 3> 중국과 한국의 민주적 양육방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학생-교사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변인

중국 한국

종속변인 = 스트레스

B SE t B SE t

민주적 양육방식 -.193 .045 -4.277*** -.676 .092 -7.348***

R2/ F(p) .044/ 18.291*** .120/ 53.991***

변인
종속변인 = 주관적 안녕감

β SE t β SE t

민주적 양육방식 .236 .047 5.052*** .047 .039 2.222

스트레스(A) -.263 .045 -5.801*** -.506 .103 -4.912***

학생-교사관계(B) .371 .071 5.247*** -.037 .112 -.332

상호효과(A×B) .209 .084 2.492* .007 .003 2.608**

R2 /F(p) .293/ 40.851*** .430/ 74.551***

*p<.05, **p< .01, ***p<.001

[그림 2] 중국과 한국의 민주적 양육방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학생-교사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 괄호밖에 제시된 숫자는 중국, 괄호 안에 제시된 숫자가 한국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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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중국의 경우 첫째, 먼저 독립변인인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이 매개변인

인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209, t=4.091, p<.001). 다음으로는 독립

변인인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이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129, t=-2.694, p<.001). 또한 조절변인인 학생-교사 관계가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536, t=8.359, p<.001). 또한 매개변인인 스트레스와 조절

변인인 학생-교사 관계가 상호작용하여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B=.179, t=2.092, p<.05). 이는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B=-.274, 

t=-5.871, p<.001) 학생-교사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중국과 한국의 권위주의적 양육방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학생-교사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변인

중국 한국

종속변인 = 스트레스

B SE t B SE t

권위주의적 양육방식 .209 .051 4.091*** .935 .092 10.205***

R2/ F(p) .041/ 16.737*** .207/ 104.149***

변인
종속변인 = 주관적 안녕감

B SE t B SE t

권의주의적 양육방식 -.129 .048 -2.694*** -.038 .041 -.933

스트레스(A) -.274 .047 -5.871*** -.504 .104 -4.867***

학생-교사관계(B) .536 .064 8.359*** -.021 .112 -.189

상호효과(A×B) .179 .086 2.092* .007 .003 2.593**

R2 /F(p) .261/ 32.092*** .429/ 74.279***

*p<.05, **p< .01, ***p<.001

반면 한국의 경우 첫째, 먼저 독립변인인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이 매개변인인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935, t=-10.205, p<.001). 다음으로는 독립변인인 권위주의적 양

육방식이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변인인 

학생-교사 관계가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개변인인 스트레스와 조절변인인 학생-교사 관계가 상호작용하여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B=.007, t=2.593, p<.01). 이는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

치는 영향력이(B=-.504, t=4.867, p<.001) 학생-교사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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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국과 한국의 권위주의적 양육방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학생-교사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 괄호밖에 제시된 숫자는 중국, 괄호 안에 제시된 숫자가 한국을 표시함)

<표 5> 중국과 한국의 허용적 양육방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학생-교사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변인

중국 한국

종속변인 = 스트레스

B SE t B SE t

허용적 양육방식 -.198 .049 -4.008*** -.673 .114 -5.925***

R2/ F(p) .039/ 16.066*** .081/ 35.109***

변인
종속변인 = 주관적 안녕감

B SE t B SE t

허용적 양육방식 .097 .048 2.029* .005 .045 .106

스트레스(A) -.284 .047 -6.110*** -.513 .104 -4.950***

학생-교사관계(B) .501 .066 7.528*** -.037 .112 -.332

상호효과(A×B) .194 .086 2.256* .007 .003 2.576*

R2/ F(p) .255/ 33.740*** .428/ 73.903***

*p<.05, ***p<.001

<표 5>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첫째, 먼저 독립변인인 허용적 양육방식이 매개변인인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98, t=-4.008, p<.001). 다음으로는 독립변인인 허용

적 양육방식이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97, 

t=2.029, p<.05). 또한 조절변인인 학생-교사 관계가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501, t=7.528, p<.001). 또한 매개변인인 스트레스와 조절변인인 학생-

교사 관계가 상호작용하여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B=.194, t=2.256, p<.05). 이는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B=-.284, t=-6.110, 

p<.001) 학생-교사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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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첫째, 먼저 독립변인인 허용적 양육방식이 매개변인인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673, t=-5.925, p<.001). 다음으로는 독립변인인 허용적 양육방식이 종

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절변인인 학생-교

사 관계가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개변인

인 스트레스와 조절변인인 학생-교사 관계가 상호작용하여 종속변인인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B=.007, t=2.576, p<.05). 이는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B=-.513, t=-4.950, p<.001) 학생-교사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 중국과 한국의 허용적 양육방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학생-교사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 괄호밖에 제시된 숫자는 중국, 괄호 안에 제시된 숫자가 한국을 표시함)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중국의 경우,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학생-교사 관계가 95%의 신뢰구간에서 상한

값과 하한값이 각각 -.390과-.209로 나타났다. 조건 값의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조절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차이는 그래프의 기울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그래프는 [그림 5]에 제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서 학생-교사 관계가 95%의 신뢰구간에서 상한값과 하한값이 각각 -.278과-.205로 나타났다. 조

건 값의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그림 6]에 제시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중국의 경우, 민

주적 양육방식의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023과 .089,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의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104와 -.026, 허용적 양육방식의 95% 신뢰구간의 하한

값과 상한값이 각각 .025와 .098로 나타났다. 모든 조건 값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

고 있지 않지 않으므로 모든 수준에서 그 효과가 유의함을 나타낸다. 한국의 경우, 민주적 양육방의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108과 .216,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의 95% 신뢰구간의 하

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288와 -.157, 허용적 양육방식의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103와 .234로 나타났다. 모든 조건 값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 않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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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모든 수준에서 그 효과가 유의함을 나타낸다.

[그림 5] 중국학생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학생-교사 관계의 조절효과

[그림 6] 한국학생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학생-교사 관계의 조절효과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국 선전시와 한국 경기도 신도시 지역의 초등학생 5, 6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

방식과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생-교사 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

고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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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과 한국의 양육방식과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 학생-교사 관계의 차이

첫째, 중국과 한국의 양육방식, 스트레스, 주관적 안녕감, 학생-교사 관계의 차이를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국적에 따른 주요변인 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

방식 변인에서 중국학생은 한국학생보다 민주적 양육방식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

(허철수, 2003)에서 중국부모가 한국부모에 비해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녀의 생각을 존중해준

다는 결과와 비슷하다. 또한 중국 어머니가 한국 어머니에 비해 아동을 더 합리적으로 대하고 일관

성 있는 규제를 한다는 결과(서안리, 2009)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왕정(2016)은 중국부모의 

경우 자녀를 하나의 독립적인 개인으로 보고 자녀의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보다 합리적인 양육

이념을 사용하며 자녀들과의 교류를 촉진하여 민주적인 양육방식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반면 한국학생은 중국학생보다 부모의 허용적 양육방식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서안리, 2009)에서 중국 아동에 비해 한국 아동은 어머니가 징벌과 거부를 더 적게 한다고 지

각한다는 결과와 비슷하다. 또한 한국학생이 중국학생보다 부모의 양육방식이 더 보호적이고 허용

적이라고 인식한다는 선행연구(金润玉, 2017)와 비슷하다. 서안리(2009)의 연구에서 한국아동은 중

국아동과 비교하여 어머니가 자녀를 적게 거부하고 벌을 적게 준다고 지각한다는 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민주적, 허용적 양육방식의 차이는 두 국가 사이에 크지 않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권위주의적 양

육방식이었다. 이는 서안리(2009)의 연구에서 확인된 중국 부모가 한국 부모보다 양육에 있어서 더 

엄격하고 권위적이라는 결과와 일치하다. 또한 중국학생이 한국학생보다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해 

인정을 거절하고 벌을 엄하게 한다고 인식한다는 연구결과(金润玉, 2017)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중국에서 한 자녀 정책을 실시하면서 대부분 가정에서 한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에게 모든 

심혈을 기울이지만 잘못이나 그릇된 점에 대해서는 자녀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타일러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설명된다(이기숙, 정미라, 김현정, 2008). 따라서 중국 청소년은 부모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존중하고 이해해주지만 벌을 할 때는 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국가 사이의 가장 큰 변인의 차이는 스트레스였다. 중국학생은 한국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유양과 박인숙(2010)의 연구에서 중국아동이 한국아동보다 스

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현재 중국의 대부분 초등학교에서는 중간고사와 기말

고사의 형식으로 교육평가를 진행해오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학업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반

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일제시험을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중국학생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 한 자녀 정책을 실시하면서 가정에서 

한 자녀에게 모든 심혈을 기울이고 자녀의 학업과 성취에 대한 기대가 크고 교육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다(ZHANG CHUNXUE, 2014). 중국의 각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의 불균형(傅维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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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에 따라 학생의 가정환경의 차이가 크고 경제적인 차이도 크다. 가정환경의 불균형에 따른 차

이는 학생에게 여러 방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중국학생이 한국

학생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생-교사관계 변인에서 중국학생은 한국학생보다 교사와의 관계를 보다 친 하게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국아동은 한국아동보다 교사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결과

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유양, 박인숙, 문영숙, 2010). 선행연구(杨继平, 2005)에서 중국학생은 학년

의 변화에 따라 교사의 관심을 받기를 원하고 고무격려와 인정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중국

은 예로부터 뿌리 깊은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아 교사에 대한 무한한 존중과 신뢰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柴俊青, 2004). 이에 따라 중국학생은 교사를 존중하는 중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면서 교사에 

대한 기대와 존경심은 감소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학생은 교사

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교사 관계를 한국 학생보다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중국과 한국의 양육방식과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생-교

사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중국과 한국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서 학생-교사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양육방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중국과 한국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스트레스가 주

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생-교사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양육방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중국의 경우 양육방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

트레스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의 경우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양

육방식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관계는 오직 중국 학생에게서만 확인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한국학생의 경우 양육방식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국학생에 비해 매우 높은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모든 양육방식에서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양육방식의 설명력(R2)은 한국

학생의 경우가 중국학생에 비해 2배(허용적 양육방식, .081/.039)∼5배(권위주의적 양육방식 

.207/.041)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학생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중국학생에 비해 주로 

부모의 양육방식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실제 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수준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반대

로 중국학생이 한국학생보다 높았다는 점이다(t=21.10, p<.01).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학

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주로 부모의 양육방식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증가된 스트레스

가 주관적 안녕감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 학생들은 비교적 높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

지만 그 스트레스가 양육방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중국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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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한국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은 부모의 양육방식에 의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매우 관련성이 높

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한국학생은 부모의 양육방식 자체가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는 그러한 방식이 스트레스를 증감시키고 그 결과로서 안녕감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왜 한국학생들이 중국학생에 비해 부모의 양육방식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는 질적연구와 같은 

후속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길 기대해 본다. 

둘째, 연구모형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은 자녀의 스트레스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민주적 

양육방식과 허용적 양육방식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반면,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은 스트레스를 증

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에게 부모의 관심과 이해를 돕는 양육방식은 자녀

들의 긍정적 정서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张志涛, 王敬群, 刘芬, 2012). 

자녀는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방식을 접하면서 자아존중감이 강화되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

서 긍정적인 정서가 증가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요구가 받아지는 허용적 양육방식

은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권위주의적 일수록 자녀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국과 중국부모의 양육방식의 차이는 주로 권위주의적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t=12.25, p<.01). 중국 부모의 경우 자녀에 대해 엄격하고 자녀가 잘못했을 때 처벌하는 경향이 높

은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廖红, 2015). 다른 양육방식과는 반대로 권위주의적 방식은 자녀의 스

트레스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중국부모의 경우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자녀의 요구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반응해주는 양육방식이 보다 필요해 보인다. 한국 역시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으

로 인해 부모-자녀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내재화 문제 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이근영, 최수

찬 & 공정석, 2011; 최인재, 2010) 부모가 효과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셋째, 중국과 한국 모두 스트레스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학생-교사 관계에 의해 조절되었다. 

다시 말해, 학생-교사의 관계가 좋을수록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감소하였다. 이는 

장선희와 이미애(2010)가 교사지지와 청소년의 스트레스, 우울 간의 상호작용 검증을 통해 교사지

지가 정신건강문제를 완화한다는 연구와 유사하다. 중국의 선행연구(杨清, 2016)에서도 사회적 지

지가 학생의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자녀가 부모를 민주

적이고 통제가 낮은 것으로 지각하면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끼게 되고, 학생의 주

관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교사지지가 청소년이 지각하는 우울이

나 불안, 위축행동, 공격성과 관계에 있어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성수, 

2013)도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방식에 의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교사가 학

생과의 관계를 개선하면 스트레스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밝힌 부모의 양육방식이 주관적 안녕감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약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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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인으로서 매개변인인 스트레스와 조절변인인 학생-교사 관계를 동시에 발견하고 국가별 차이

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림 5], [그림 6]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교사-학생의 관계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는 중국학생의 경우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교사-학생의 관계가 좋지 않은 집단의 경우 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주관적 안녕감은 눈에 띄게 감소

하였다. 반면 교사-학생의 관계가 좋은 집단의 경우 그 감소 폭은 미미하였다. 

스트레스는 주관적 안녕감과 현저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져도 학생-교사 관계가 이뤄질 때 상황이 

달라졌다. 예를 들어, 권위주의적 양육방식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학생-교사 관계가 어느 정도 경감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부모가 민주적이지 

않고 권위주의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가 받는 스트레스는 높지만, 교사와의 높은 관계를 형성

하면 주관적 안녕감을 높게 느낄 수 있다. 부모가 권위주의적으로 양육할 경우 부모와의 직접적 관

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가정환경에 대해 자녀의 요구를 부모가 들어주지 않아 스트

레스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친구관계를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여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있고(조

주연, 도현심, 2011), 학업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심리적 지지가 낮아 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다. 따라

서 상담자는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학생 스스로 조절하는 상담기법을 

적용하여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과 충분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학생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학생의 어려운 점을 수용할수록, 또한 학생이 교사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할 때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감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

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의미있는 타자로서 교사의 존재를 재조명한 점에서 의미를 지닌

다. 특히 학생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사가 학생에게 어떠한 존재로서 인식되어져야 하는지

를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민주적, 권위주의적, 허용적 양육방식을 하나의 모형에 포함시

키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경로분석이나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한다면 3가지 유형의 독립변

인을 동시에 포함시켜 변인 간 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을 제안해 본다. 구조방정식을 사용할 경우 중

국과 한국 간 확인된 변인간의 관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다집단 분석 등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장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의 경우 교차 타당화를 거친 검사

도구가 아닌 점에서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교차타당화를 통해 검사의 타당도

가 확보된 검사도구의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 중 부모관계, 또래관계, 가정의 경제적 수준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의 조절효과를 검증

해 볼 수 있다. 또한 주관적 안녕감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찾아 연구를 한다면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교사 관계라는 외부적인 변인이 부모의 

양육방식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영향을 다루었지만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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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특성 및 외부적인 사회적 지지, 학교지지, 또래지지 등의 다양한 변인들을 함께 다루는 후속 연구

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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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tudents’ Stress and 

Student-Teacher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Style 

and Subjective Well-being*

1)2)3)4)

Wu, Linyan**

Oh, Insoo***

Li, Mingji****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student-teacher relationship 

through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arenting style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Korean and Chines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were 399 Korean and 400 

Chines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Chinese students 

perceived higher level of democratic and authoritarian parenting style, stress, subjective well-being, 

and student-teacher relationship.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students perceived higher level 

of permissive parenting style. Second, partial mediation effect of stress was found for Chinese 

students between parents' parenting style and subjective well-being, while perfect mediation effect 

of stress was found for the Korean students. In addition, the mediating effect was moderated 

by student-teacher relationship in both countries. Based on these results, effective intervention 

was discussed in order to increase students’ subjective well-being in terms of their stress and 

student-teacher relationship. 

Key words: parenting style, stress,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ubjective well-being, Chines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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